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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parental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The role of gender (husband or wife) as a moderator was also explored. A total of 328 parents (164 couples) among dual-earner Korean households were surveyed. The respondents had at least one preschool-aged chil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including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family conflict,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parental gender. Seco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work-family conflict, parental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Third, work-family conflict showed positive links between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Furthermore, parental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 vulnerable to depressive symptoms compared to fathers when they confronted work-family conflict. However, parental gender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These results imply that parental gender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when we intervene i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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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통계청(2019)의 일·가정 양립 지표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자녀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4.2% 이상이었으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44.2%에 그쳤다(통계청, 2019). 자녀가 어릴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늠케 한다. 맞벌이 부모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직장과 가정의 각 영역에서 양립할 수 없는 요구들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 갈등의 한 형태를 일-가정 양립 갈등이라 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일-가정 양립 갈등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유발하는 여러 부정적 정서 경험 중에서도 우울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단기간의 약한 우울감은 일반적일 수 있으나 일상 및 사회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지속된다면 정신장애의 일종인 우울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김희영, 유효인, 2019;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Cooklin 등(2016)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우울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이자 부모 역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인 양육 스트레스(김기현, 강희경, 1997)도 일-가정 양립 갈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졌는데(박주희, 2015) 직장 내 역할과 부모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수록 부모로서 느끼는 기쁨과 같은 만족감이 줄어들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졌다(김안나, 권영숙, 2014). 이처럼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부모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부정적 영향은 자녀를 비롯한 부모 주변의 환경체계로도 전이될 수 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2020)에 의하면 아버지로서 남성의 역할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데 남녀 3,000명 중 49.5%가 동의하였고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 내 자녀 양육에 있다는 데 66.8%가 동의하였다고 한다. 반면 통계청(2020)의 조사에서 나타난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성 역할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으로 구분되는 것에 약 2만여 명의 대상자 중 72.8%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아직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잔존해 있으면서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기임을 가늠케 한다. 고용노동부(2020)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를 통해 가정 내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음을 전망하였고, 성평등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연합뉴스, 2020)이나 국내 기업들의 사례(매일경제, 2019) 역시 현대 사회가 성 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진출도 증가하였으나, 가정 내 역할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에 일-가정 양립 갈등 연구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육과 가사 활동은 부부가 함께해야 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여기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성들 또한 아버지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였다(채화영, 이기영, 2013). 이러한 사회 경향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로 확대하여 인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성차에 관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소정, 2016; Cheung & Wong, 2013; Marchand et al., 201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특정 변인의 관련성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 비교에 중점을 두거나(김경화, 2013; 김필숙, 이윤석, 2015) 연구대상을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고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제 변인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김성희, 2015; Marchand et al., 2016).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처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을 성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 주목하였고, 일-가정 양립 갈등의 문제에서 부모 성별이 부모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성별이 조절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제도에서 부모의 정신건강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갈등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각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 성차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경향과 성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일-가정 양립 갈등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등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강가원, 장진이, 2016; 이한나, 한정원, 2018) 우울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 수준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김성국 등, 2017; 김희영, 유효인, 2019) 부모의 마음챙김 수준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만들어 우울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도 있었다(김보은, 조영일, 유지영, 최은실, 김혜영, 2016; 이소진 등, 2017). 또한 부모가 만성적인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고(Cooklin et al., 2016) 성정혜와 김춘경(2019)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갈등이 부모의 우울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된 국내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유정, 최미라와 최샛별(2018)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연구대상의 87% 이상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부모였다. 그리고 자녀 유무를 통제하고 무자녀 기혼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거나(김성국 등, 2017) 자녀 유무가 파악되지 않은 기혼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등(김보은 등, 2016) 자녀의 연령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와 같이, 자녀가 특정 연령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이전과는 다른 역할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Erickson, Martinengo, & Hill, 2010).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수준을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 전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 양육을 비롯한 가정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하문선, 2018). 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ecological) 체계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은 아동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 직장과 같은 양육자의 생활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양육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의 관련성은 자녀의 발달 수준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부모-자녀 관계의 관련성을 조사한 Vieira, Matias, Lopez와 Matos(2016)의 연구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일-가정 양립 이점보다 부모-자녀 관계에 더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영유아기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양육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기로, 이는 일-가정 양립 이점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갈등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장과 가정을 바쁘게 오가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와 충분히 상호작용할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갈등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아지고 양육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Lau, 2009). 부모가 높은 수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을 어렵게 만들면서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 전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를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일-가정 양립 갈등과 성차
        일-가정 양립 갈등과 성차는 합리성 모델(rational model)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합리성 모델의 관점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과 가정의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총합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 갈등의 방향을 정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갈등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Gutek, Searle, & Klepa, 1991). OECD 주요 국가들의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은 가장 길었고(통계청, 2019) 맞벌이 가구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3배 이상이었음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20) 일-가정 양립 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가족 부양의 일차적 책임자 그리고 여성은 가정 돌봄 및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기는 등의 역할 기대를 경험할 수 있다. 한 영역에서의 일이 다른 영역에 방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험을 겪을 수도 있다. 김소정(2016)의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련성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가정 영역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인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과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rchand 등(2016)은 일-가정 양립 갈등의 두 하위요인 중 하나인 일-가정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녀를 각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남녀 모두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가정 갈등과 우울의 관련성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 관련성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Cheung과 Wong(2013)의 연구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구성하는 두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각각 제시하였는데, 일-가정 갈등은 여성의 직무 몰입과 더 강한 부적 관련이 있었고 가정-일 갈등은 남성의 직무 몰입과 더 강한 부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남녀를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별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결과 변인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차를 고찰하는 방식은, 갈등이 증가하면 성별에 따라 결과 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어렵게 한다.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고, 특히 부모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처럼 가정생활과 밀접한 정신건강 요인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관계 및 성별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 328명(164쌍)으로,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내 포털사이트 N사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카페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안내 후 모바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모바일 설문지는 G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참여자만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총 42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28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부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종은 통계청의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여 구분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12세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25세였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성별 및 월령은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내 자녀의 연령은 일-가정 갈등 수준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가족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다(Erickson et al., 2010).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내 자녀 월령 평균은 만 38.8개월(만 3.23세)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64쌍)

          
          

        

        
          
            
              	
              	변인
              	구분
              	빈도(%)
              	
                M(SD)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9(5.5)
            	
          

          
            	전문대 졸업
            	25(15.2)
          

          
            	4년제 대학 졸업
            	105(64.0)
          

          
            	대학원 이상
            	25(15.2)
          

          
            	직업
            	관리자
            	25(1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8(29.3)
          

          
            	사무 종사자
            	52(31.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3(14.0)
          

          
            	단순노무 종사자
            	3(1.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1(6.7)
          

          
            	군인
            	2(1.2)
          

          
            	연령
            	
            	
            	37.12(3.87)
          

          
            	일평균 근무시간
            	
            	
            	9.41(1.71)
          

          
            	일평균 가사활동시간
            	주중
            	
            	2.11(1.78)
          

          
            	주말
            	
            	5.72(3.8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5(3.0)
            	
          

          
            	전문대 졸업
            	35(21.3)
          

          
            	4년제 대학 졸업
            	92(56.1)
          

          
            	대학원 이상
            	32(19.5)
          

          
            	직업
            	관리자
            	5(3.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34.1)
          

          
            	사무 종사자
            	82(50.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0(12.2)
          

          
            	단순노무 종사자
            	1(0.6)
          

          
            	연령
            	
            	
            	35.25(3.72)
          

          
            	일평균 근무시간
            	
            	
            	7.66(1.61)
          

          
            	일평균 가사활동시간
            	주중
            	
            	4.43(2.37)
          

          
            	주말
            	
            	9.84(3.74)
          

          
            	가구
            	자녀 수
            	1명
            	82(50.0)
            	
          

          
            	2명
            	76(46.3)
          

          
            	3명
            	6(3.7)
          

          
            	막내자녀 성별
            	남아
            	81(49.4)
            	
          

          
            	여아
            	83(50.6)
          

          
            	막내자녀 월령
            	
            	
            	38.80(18.02)
          

          
            	월평균 소득
            	
            	
            	580.46(294.11)
          

        

        

      

      
        2. 측정 도구
        
          1) 일-가정 양립 갈등
          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Gutek 등(1991)의 척도를 Cinamon과 Rich(2002)가 수정 및 개발하고, 유성경, 홍세희, 박지아와 김수정(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장 일이 가정 내 역할 수행을 방해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과 가정 일이 직장 내 역할 수행을 방해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일 갈등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Cinamon & Rich, 2002). 본 연구에서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14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가정 갈등 문항의 예로는 ‘나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등이 있고, 가정-일 갈등 문항의 예로는 ‘집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나는 보통 지쳐서 직장에 도착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보통, 4=동의함, 5=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 갈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우울
          부모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Kohout, Berkman, Evans와 Cornoni-Huntley(1993)의 축약형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비진단적 방법으로 우울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약형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Kohout 등(1993)이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1문항으로 축약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우울 감정(3문항), 긍정적 감정(2문항), 신체행동 둔화(4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상당히 우울했다’, ‘비교적 잘 지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가지 하위요인 중 긍정적 감정 요인의 경우 역채점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검사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변인인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는 응답 문항의 평균값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각 영향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는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HAC) 추정량을 적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HAC 추정량은 표준오차를 교정함으로써 보다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제시해주어 유의성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며 Newey와 West(1987)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독립 변인인 일-가정 양립 갈등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조절 효과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과정에서 결과 변인인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자녀 수(편은숙, 2004), 자녀 성별 및 월령(문혁준, 2004; 윤정순, 이미현, 이유미, 2017), 부모 학력 및 연령(성준모, 2013; 임종호, 2014)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아동과 부모의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의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를 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1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그리고 낮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Conger & Donnellan, 2007)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였다. 그 외에도 근무 시간(박보현, 오연재, 2018)과 가사 활동 시간(김미예, 박동영, 2009; 호윤정, 오영아, 이명선, 2015)이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주중 가사활동 시간 · 주말 가사활동 시간을 통제 변인으로 두었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주요 연구 변인인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 평균은 2.92(SD=0.79)로 나타났고, 우울 평균은 1.97(SD=0.70)이었으며, 양육 스트레스 평균은 2.89(SD=0.81)였다. 부모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 모두에서 부모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검정 
             (N=164쌍)

          
          

        

        
          
            
              	변인
              	M(SD)
              	최솟값
              	최댓값
              	구분
              	M(SD)
              	
                t
              
            

          
          
            	일-가정 양립 갈등
            	2.92(0.79)
            	1.00
            	5.00
            	남
            	2.84(0.81)
            	2.14*
          

          
            	여
            	2.99(0.77)
          

          
            	우울
            	1.97(0.70)
            	1.00
            	3.91
            	남
            	1.81(0.63)
            	5.15***
          

          
            	여
            	2.12(0.73)
          

          
            	양육 스트레스
            	2.89(0.81)
            	1.00
            	4.91
            	남
            	2.58(0.75)
            	9.28***
          

          
            	여
            	3.19(0.75)
          

        

        
          
            *p < .05, ***p < .001
          

        

        

      

      
        2.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때 아버지(164명), 어머니(164명),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164쌍)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상관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아버지 (N=164명)
              	어머니 (N=164명)
              	부부 (N=328명)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양육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갈등
            	1
            	
            	
            	1
            	
            	
            	1
            	
            	
          

          
            	우울
            	.54**
            	1
            	
            	.60**
            	1
            	
            	.57**
            	1
          

          
            	양육 스트레스
            	.57**
            	.56**
            	1
            	.56**
            	.54**
            	1
            	.55**
            	.58**
            	1
          

        

        
          
            **p < .01
          

        

        

      

      
        3.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다음으로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빈-왓슨 검정(Durbin-Watson test)을 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더빈-왓슨 검정 결과, 1.787로 2에 가까운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량의 유의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사용한 더빈-왓슨 검정 결과,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이 0.023으로 유의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는 HAC 추정량을 적용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 및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N=328)

          
          

        

        
          
            
              	
              	변인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상수)
            	2.11
            	.39
            	
            	2.15
            	.39
            	
          

          
            	통제 변인
            	자녀 수
            	-.09
            	.06
            	-.08
            	-.10
            	.06
            	-.09
          

          
            	자녀 성별
            	-.03
            	.07
            	-.02
            	-.03
            	.07
            	-.02
          

          
            	자녀 월령
            	-.00
            	.00
            	-.03
            	-.00
            	.00
            	-.03
          

          
            	부모 학력
            	.03
            	.08
            	.02
            	.04
            	.08
            	.02
          

          
            	부모 연령
            	-.00
            	.01
            	-.01
            	-.00
            	.01
            	-.02
          

          
            	가구 월평균 소득
            	-.00
            	.00
            	-.06
            	-.00
            	.00
            	-.06
          

          
            	일평균 근무시간
            	.01
            	.02
            	.02
            	.01
            	.02
            	.02
          

          
            	일평균 주중 가사활동시간
            	.05
            	.01
            	.17**
            	.05
            	.01
            	.18**
          

          
            	일평균 주말 가사활동시간
            	-.02
            	.01
            	-.14*
            	-.03
            	.01
            	-.15**
          

          
            	독립 변인
            	일-가정 양립 갈등(A)
            	.49
            	.04
            	.55***
            	.39
            	.05
            	.44***
          

          
            	조절 변인
            	부모 성별(B)
            	.23
            	.08
            	.17**
            	.23
            	.08
            	.17**
          

          
            	상호작용 항
            	A×B
            	
            	
            	
            	.21
            	.06
            	.16**
          

          
            	
            	
              R
              2
            
            	.40***
            	.41***
          

          
            	
            	
              F
            
            	23.67***
            	23.80***
          

        

        
          
            주1. 자녀 성별, 부모 학력, 부모 성별은 더미 변수 처리함. 남성=0, 여성=1, 전문대 졸업 이하=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1
          

          
            *p < .05, **p < .01 ***p < .001
          

        

        

        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F값은 23.8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또한 충족되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β=0.44, p<.001)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성별의 상호작용항도 우울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6, p<.01). 따라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은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상호 관련성이 부모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은 통제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나타나는 독립 변인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 변인, 조절 변인, 상호작용 항의 비표준화 계수(B)로 구성된 회귀식을 도출하였고, 이에 독립 변인의 평균값, 평균에서 ±1 표준편차값을 대입하여 조절 변인의 조건에 따른 회귀선의 기울기를 구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그리고 이를 <그림 2>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2>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높을 때는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나타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4.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모형에서도 우선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빈-왓슨 검정을 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더빈-왓슨 검정 결과, 1.689로 2에 가까운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량의 유의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사용한 더빈-왓슨 검정 결과,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2로 유의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고려할 수 있는 HAC 추정량을 적용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및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N=328)

          
          

        

        
          
            
              	
              	변인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상수)
            	2.74
            	.46 
            	
            	2.74
            	.46
            	
          

          
            	통제 변인
            	자녀 수
            	.10
            	.08
            	.07
            	.10
            	.08
            	.07
          

          
            	자녀 성별
            	.05
            	.08
            	.03
            	.05
            	.08
            	.03
          

          
            	자녀 월령
            	.00
            	.00
            	.01
            	.00
            	.00
            	.01
          

          
            	부모 학력
            	-.05
            	.09
            	-.03
            	-.05
            	.09
            	-.02
          

          
            	부모 연령
            	-.00
            	.01
            	-.01
            	-.00
            	.01
            	-.02
          

          
            	가구 월평균 소득
            	-.00
            	.00
            	-.04
            	-.00
            	.00
            	-.04
          

          
            	일평균 근무시간
            	-.01
            	.02
            	-.02
            	-.01
            	.02
            	-.02
          

          
            	일평균 주중 가사활동시간
            	.02
            	.02
            	.05
            	.02
            	.02
            	.05
          

          
            	일평균 주말 가사활동시간
            	-.01
            	.01
            	-.06
            	-.01
            	.01
            	-.06
          

          
            	독립 변인
            	일-가정 양립 갈등(A)
            	.52
            	.05
            	.52***
            	.51
            	.07
            	.51***
          

          
            	조절 변인
            	부모 성별(B)
            	.50
            	.09
            	.31***
            	.50
            	.09
            	.31***
          

          
            	상호작용 항
            	A×B
            	
            	
            	
            	.02
            	.09
            	.02
          

          
            	
            	
              R
              2
            
            	.41***
            	.41***
          

          
            	
            	
              F
            
            	23.48***
            	21.67***
          

        

        
          
            주1. 자녀 성별, 부모 학력, 부모 성별은 더미 변수 처리함. 남성=0, 여성=1, 전문대 졸업 이하=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1
          

          
            ***p < .001
          

        

        

        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F값은 21.67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또한 충족되었다. 그러나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 검정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영향 관계가 있었으나(β=0.51, p<.001) 성별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 각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 수준은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주요 변인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결과, 연구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노보람, 은선민, 이강이, 김은영, 2016; 이인정, 김미영, 2014; 장윤옥, 정서린, 2017;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 방명희, 2008). 특히 일-가정 양립 갈등의 경우,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나(최유정 등, 2018)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아직 더 크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양립 갈등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 스트레스와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부의 우울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김희영, 유효인, 2019; 이소진 등, 2017; Cooklin et al.,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이 지닌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임상적 기준으로 진단된 역기능적 우울 장애는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김시경 등, 2008) 일상의 우울감은 생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이순묵 등, 2017). 우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맞벌이 부부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으며 높은 수준의 갈등을 지각하는 것이 부부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해석된다. 일-가정 양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환경을 경험할수록 부모는 자신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또한 부모는 일-가정 양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고, 이는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만들어 우울과의 부정적인 관련성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김보은 등, 2016).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신건강 문제의 부정적인 관련성이 중재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의 보호 요인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박주희, 2015; 하문선, 2018).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갈등을 겪을수록 양육 효능감은 낮아지고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등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Vieira et al., 2016). 이렇게 부모는 자신의 양육 역량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역 단위로 돌봄·교육·상담 등의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 건립, 돌봄 서비스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 2020a). 이처럼 다양한 보육 제도를 통해, 자녀 돌봄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부정적인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의 각 관계에서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상호 관련성은 부모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우울 수준에 더 큰 직접 효과가 있었다.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정적 관련성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우선, 우울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더 취약한 정신건강 문제로 알려진 만큼 일-가정 양립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인 남녀의 우울, 불안, 신체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모두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Zurlo, Vallone, & Smith, 2019). 그리고 사회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규범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 관련성을 높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인식되는 사회문화적 경향 속에서, 어머니는 일과 가정 영역 모두에서 높은 역할 기대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 수행 간 불일치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불일치 경험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Higgins, 1987)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 차이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미루어보면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여성은 우울을 비롯한 여러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우울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일반화에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인한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보다 사회환경적인 관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신건강 문제라 사료된다. 일-가정 양립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 및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문화 또는 부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맞돌봄 문화 등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어머니의 역할 부담 완화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였으나,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맞벌이 부부는 모두 부모 역할 수행과 관련한 경험, 즉 양육에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그 관련성이 성별의 차이 없이 부부 모두에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별 공통의 문제라고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육아하는 남성이 증가하며 아버지에게도 가정은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1)에 의하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일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2020년 이용자 중 남성은 1,639명으로 2019년(74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서 여성의 이용자 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남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의 어려움이 앞으로는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변인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양육 변인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모 성별의 조절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양육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부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을 함께 낮춤으로써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과 부부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가 각각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비롯한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고,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을 성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성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 및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 맞벌이 부부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어머니가 더 큰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징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지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 연구(Goodman et al., 2011)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약화된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자녀에게도 부정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갈등과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와 부모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에 본 연구 결과가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의 측정이 모두 부모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응답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취학 전의 영유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영유아기 자녀만 있는 맞벌이 가정과 학령기 이상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양육 부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가 영유아 자녀인 경우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표본의 특성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일-가정 양립 갈등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과 가정의 각 영역에 투입하는 시간은 서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갈등의 영향력 및 성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갈등과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 시설 이용 및 조부모 도움의 정도 등의 변인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아버지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도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하문선, 2018). 이는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어머니에게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 관계에서 배우자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실증 자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연령에 따른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고 일-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 경로를 탐색해볼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부모의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은 안정적인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아동이 건강한 발달 환경에서 양육 받을 권리, 즉 아동의 발달권 실현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아동이 지닌 권리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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